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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병석 차관, 태풍 '솔릭' 북상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 당부

- 익산역·익산청·한강홍수통제소를  방문, 비상대응체계 점검 -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3일(목) 제19호 태풍 ‘솔릭’ 북상에

따라 오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

호남지역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 상황을

점검한다.

□ 손 차관은 어제 경기도 광주 민간건설현장에 이어, 오늘 호남고속

철도 익산역을 찾아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른 철도운영 

및 주요 시설물 관리 등 재해예방 대책을 점검하고,

ㅇ “태풍 솔릭이 6년 만에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여 큰 피해가 우

려되는 만큼, 철도 운행구간 및 SOC 시설에서 태풍 피해가 최

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할 예정이다.

□ 이어서, 익산국토청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관내의 도로 상황을

모니터링하고, 익산청 소속 4개 국토사무소와 화상회의도 실시하여

시설물 사전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 등을 지시할 계획이

다.

□ 저녁에는 한강홍수통제소(서울 반포)도 방문하여 태풍 ‘솔릭’에 대응한

홍수관리 상황을 보고받고, 한강홍수통제소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

이다.

ㅇ 손 차관은 “하천 홍수대응을 위해서는 댐의 방류 등 운영관리 정보

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환경부, 국토부, 홍수통제소가 협력하여 

관련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고,



ㅇ “접경지역(연천군 외 7개기관) 하류 등 취약구간 위기상황 발생 시 

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전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 간

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“을 당부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24일 오후까지

철도, 도로, 하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가 최소화될
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18. 8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